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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 노조-경총 “성명서 공방전”
경총, 법-원칙 따라 대응 촉구 … 노조는 명확한 이해없는 발언 반박

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노조연맹은 지난 8월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코오롱 파업에 관한 의견에 대해 성명

서를 내고 경총의 개별사업장 파업에 부당개입 하지 말 것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.

화학섬유연맹은 “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이 코오롱 파업에 관한 사태파악 미흡과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

입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”고 밝히고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한 경총의 자세를 촉구했다.

경총은 8월11일 <코오롱(구미공장) 파업 관련의견>을 통해 “코오롱 노조는 민․형사상 면책과 임금인상 등

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원을 해산해야 한다”고 밝힌 

바 있다.

그러나 노조는 “2004년 임금․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협상은 거론한 바 없으며 고용안정과 주5일제 근무가 

핵심사항”이라며 경총이 코오롱 노사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.

또 경총이 “근속년수 15년 생산직 근로자 평균연봉이 50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”

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실제 임금은 월 162만원 수준이라며 노동자 권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3조3교대의 대표

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.

한편, 화학섬유연맹은 경총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.<이범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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